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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APEC 활동 현황 

이동훈1) 

비공식 협의포럼의 성격을 띤 아·태경제협력체(Asia-Pacific Cooperation: APEC)는 1989년 11월 호주 수도 캔버

라에서 발족된 이후 아·태 지역에 있어 주요한 경제포럼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APEC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 및 역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국경을 초월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APEC은 무역 및 경제협력을 통해서 아·태지역의 장기번영 및 안정을 추구하고자 그 토

대를 마련하고 있다. 

본 고는 이처럼 이념보다는 경제 실리를 중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틀속에서 경제협력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APEC의 ‘97년도 주요 활동을 크게 나누어 APEC 이슈별 활동, APEC 정상/각료회의 및 APEC 산업과학기술활동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997년 APEC 활동은 크게 다음 세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공동체구축(Community-building) 

1.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1) 무역·투자자유화: 개별실행계획(IAPs) 이행 및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APEC 각 회원국마다 자국의 개별실행계획을 1996년 11월에 공표했으며, 이 계획은 199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되었다. 이 실천사항은 처음으로 포괄적인 現 경제시스템방식을 반영하고, 예측가능한 기업계획환경에 기여하
고, 2년에 걸친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약속이행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새로운 개별실행계획의 공식지침
과 실천보고서가 1997년도에 합의되었다. 그리고 APEC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무역자유화를 진행시킬 것
을 약속했으며 이런 국가들에게 자유로운 무역의 혜택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은 최혜국대우(MFN) 관
세조치철폐, 세계 무역기구에 맞지 않는 비관세조치철폐, 투자체제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접근문제를 포함한 15
가지의 합의된 행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은 개방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단순히 전통적인 
무역장벽 철폐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세절차간소화, 국제기준과 국내규정을 제휴,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
호보장, 분쟁조정강화, 경쟁력제고,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포함한 새로운 촉진을 위한 場도 다루고 있다. 

APEC 기업자문협의회(ABAC) 역시 1996년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기업필요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미래활동 
역시 투자기업유동(TBD)과 같은 분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1997년 11월 밴쿠버에
서 APEC 회원국들은 자국의 개별실행계획 실천 및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한 바 있었다. 

APEC은 역내 회원국이 무역자유화를 개시하는 개별실행계획의 보강차원으로 1999년까지는 자유화 가속화부문들
을 확인하는데 동의했고 이런 과정을 ‘부분별 조기자유화’혹은 ‘EVSL’로 언급했으며 이런 자유화의 완성시기
는 1998년 말까지로 정했다. 

결국 무역자유화조치의 중요성과 선진무역경제협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조기자유화 제안은 인적자원개발과 기술
공유와 같은 중요한 경제 및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조치 원활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벤쿠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APEC 지도자들은 지역무역자유화 및 이에 대한 APEC의 역량을 유지·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서 분야별 자유화의 후속 단계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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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투자 원활화 

1997년 한해동안 아·태경제협력체는 관세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해 무역·투자를 원할히 하고, 전기제품, 전자통신장

비, 도로주행차 및 전력발전을 포함한 우선범위의 기준을 협의하고, 정부조달체제에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서비
스 접근을 더욱 간편하게 하는 활동을 했다. 

◇ 무역 원활화: APEC의 우선사항 

- 목적: 저비용으로 인한 무역의 원활한 활동- 

● 아·태지역의 관세제도를 2000년대까지 표준전자식 이용으로 단기간(수 초내에 상품을 이동시켜 수출업자 및 소

비자 시간을 줄였다. 

● 에너지표준시스템 시험설비의 승인절차 상호인식으로 인해 상품생산 및 수출시장에 상품의통관절차의 추가조치
를 면했다. 

● 도로주행차기준은 점차 모든 APEC 회원국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 높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용과 생산적
응성을 감소시켰다. 

●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전자통신장비의 검증절차를 표준화해 왔으며 고도의 안전과 작업수행을 보장하면서 
거래비용을 절감시켰다. 

● 전기생산품의 세계무역 거래량 90%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나타내는 APEC 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APEC이 상호합의한 전기생산기준에 의해 시장에 생산품을 내다파는 일은 줄어 들었다. 

- 목적: 기업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활동 - 

● APEC은 정부조달체제, 적용관세, 투자규칙, 경쟁정책법안, 유례규칙(rule of origin)에 대한 내용을 최신정보 온
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장조사에 대한 소규모 기업의 귀중한 시간 및 돈을 절약하게 되었다. 

● 독자적인 전력생산자들은 정부조달계약에 대한 입찰 및 규제요구사항의 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APEC은 
모든 회원국들이 기업수요에 가장 잘 대응하는 내용과 방식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왔다. 

● 규제완화는 무역을 원활히 하고 기업거래를 간소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아·태경제협력체는 회원국 전체에 행

해지고 있는 규제완화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했으며 불필요한 무역제한사항을 제거하는 점진적인 노력을 펴 왔
다. 

● 시스템에 차이는 가끔 오해와 무역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 1997년 말에 아·태경제협력체는 및 민간-민간의 분쟁

해결을 가능케하고,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룰 수 있는 중재, 조정 및 화해서비스의 지
침을 공개했다. 이 작업은 이미 세계 무역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목적: 네트워킹 및 제휴/협력을 통한 기회창출을 위한 활동 - 

● 제2차 APEC 국제무역박람회가 6월에 중국 안타이(Yantai)에서 열렸다. 이 박람회는 많은 방문자들과 무역박람
회 출품자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며 무역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행사가 되었다. 무역, 환경, 운송, 에너지 및 중소
기업 관련 장관회담과 연계한 기업세미나가 기업과 정부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래활동과 협력의 장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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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회의는 개인 네트워크와 기업증진의 모임도 마련했다. 뉴질랜드 주최로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

체 투자심포지엄에서 기업과 정책결정자들은 투자문제를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전략을 세웠다. 이 심포지엄
은 투자자유화를 위한 정책대화에 지역기업공동체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2. 경제·기술개발협력(Ecotech) 

1) ‘97 경제·기술개발협력 활동 

APEC은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형성된 조직체이며 경제협력은 ‘아·태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 

실현’이라는 1995년 오사카선언의 핵심사항이기도 하다. 

1997년 활동의 주요내용은 APEC의 무역자유화 활동의 영향 및 이득을 평가하고, 지식기반을 지속가능한 관심대상
에 포함시키고, APEC을 경제 인프라에 폭넓고 다면적인 작업으로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996년 마닐라선
언에서 APEC은 이 지역내에서 6가지 우선필요사항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아·태지역에서 

두 가지 주요 경제개발과제로는 인프라와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대두되었다. 

먼저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19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의 프레임워크는 APEC 향후활동의 기반이 되는 6가지 중점
사항으로 분류되었다(인적자원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경제인프라구축, 미래기술이용, 환경친화
적인 성장촉진, 중소기업성장촉구). 

위의 6가지 구성요소를 근거로 해서 1997년에는 경제협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수평적인 접근법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다. 예를 들어 에너지실무그룹은 환경친화적인 전력인프라구축의 원칙을 개선시켰으며,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은 
공학, 회계학과 조사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상호인식하는 시험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1) 인프라(Infrastructure) 

인프라개발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아·태지역은 성장을 유지할 수 없고, 이 지역내 사람들의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으며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세계경제속에 잘 통합될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태지역

내에 공공자원의 한계를 생각해볼 때 APEC은 인프라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책
에 주안점을 둔 연간 민간-공공라운드테이블회의에서 민간부문과 창조적인 협력을 진척시켜 왔다. 

그리고 기업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 유용 민간자본이 부족하지 않으며,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상호협력관계는 이득
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만 민간투자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요인으로는 민간투자들을 높은 위험도에서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인프라과제가 재정적으로 지원 및 실행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APEC이 이 지역
내에 항구나 다리건설이나 정보슈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작업은 직접하지는 않지만 정책지침 및 인프라개발의 
위험성이 적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최선의 실천사항을 세웠다. 1997년에 이루어진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프라민간투자 프레임워크는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국내활동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정책도구를 확립 

- 하부국가(Subnational), 국가 및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바탕으로한 민간부문 개발업자들이 통합적인 환경친화
적인 인프라계획을 위한 성공적인 기술로 정보공유 

- 투자위험도 및 전력인프라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정보공유,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인프라의 원칙
에 합의 

- 정보고속도로에 의한 정보 및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태정보인프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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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한 인프라개발에서 APEC의 활동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가령 에너지 
효율과 쓰레기줄이기 등을 활성화하고자 ‘녹색(Green)’빌딩 관련 경제위원회의 인프라워크샵 작업 등이 있다. 

(2) 지속성(Sustainability) 

① 경제개발 및 인구성장: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계의 정책결정자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장기간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개발이 국민건강과 복지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다. 
APEC 지역은 종종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험대상으로서 간주되고 세계인구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래서 식량, 에너
지공급 및 환경으로 인한 압력은 세계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에 비례한다. 1995년에는 지속성에 대한 관심은 경제
위원회의 후원하에 급속한 인구팽창과 식량,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장기적인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것이였다. 1997년 중간보고서는 이들 문제 사이의 관련성과 APEC 지도자들의 이익에 부응
하는 정책권고사항들에 대해 더 세밀한 작업을 착수했었다. 동시에 APEC은 적절한 식량시스템개발을 포함한 지속
성관련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환경규약을 이행하는 범위내에서 에너지의 늘어
나는 수요를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고 있다. 

②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환경의 질 개선 

오늘날 세계 15개 거대도시 중 10개 도시는 APEC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이 되면 이 지역은 13개 거대도
시의 고장이 된다. 도시화의 계속적인 지역추세를 생각해 볼 때 도시환경의 질적인 문제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엄
청나게 불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APEC 계획의 핵심사항은 오염방지, 통제 및 환경적으
로 유지가능한 인프라 개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인프
라에 투자를 하고, 지속성과 관련해서 기술과 지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 명확한 조치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지방 당국, 기업, 비정부 단체 및 지
역공동체와 협력 및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다. 

3. 공동체 구축(Community-building) 

- APEC이 강해질수록 더 강력한 공동체 형성 - 

APEC은 자발적인 포럼으로서 1997년도에 APEC이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젼을 가지고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APEC은 1997년 한해동안 공공 및 기업의 공동체(중소기업체를 포함)를 포함한 이 지역 국
민들의 미래번영을 위한 주요 협력자로서 수행해 왔다. 그리고 경제공동체의 특성을 지닌 APEC은 이 지역의 학계, 
여성 및 젊은이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했다. APEC이 역내 기업활동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APEC 의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APEC은 시장개방이 아·태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요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1997년 한해동안 이 지역의 기업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부문 관련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면밀한 검토 작업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민간부분이 APEC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 APEC 
관세/산업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도시기업 및 지방당국포럼 및 에너지기업 심포지엄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APEC
은 대기업외에 중소기업까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APEC 활동의 중요한 초점이다. 하지
만 중소기업이 아·태지역에서 민간기업의 90%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 수출품을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

다. 그리고 APEC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아·태지역과 세계경제에 더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걸림돌이 되

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현대기술, 규모에 맞는 재정, 충분
한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 및 시장 접근 등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유화조치보다는 무역투자원
활화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APEC은 여성기업가들, 기업을 운영하려는 젊은 사람들 및 지방 중소기업들을 특별
한 관심대상인 지원그룹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5년에 APEC은 기업의제에 대한 특별고문그룹 즉 APEC 기업인자
문위원회(ABAC)를 발족했다. APEC 각나라마다 3명의 민간기업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는 APEC이 무
역·투자협력에 관한 진행상황에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1997년도에 APEC은 기업인자

문위원회를 포함한 기업들과 함께 무역·경제협력을 위한 우선대상을 설정, 미래계획을 마련하는데 밀접하게 협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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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에 여성의 역할 - 

여성은 세계인구의 50%를 차지하고 공동체, 가정, 기업 및 학계에서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캐나
다의 여성은 그 나라 기업의 1/3을 소유내지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자기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과 정책수립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1997년은 APEC의 여성권위신장과 관련된 특별한 성과가 있는 한해였다; "과학기술의 性자료 APEC 전문가그
룹"은 노동인력에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였고, 여성들의 과학기술 경력에 대한 여성의 능력
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책 대안을 조사했다.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무
급 노동자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새로운 과제를 착수 으며, 사회경제개발부문에 교육, 훈련 및 여성역할에 대한 性
의 평등을 연구조사했다. 

- 젊은이를 포함한 미래투자 - 

30세 미만인 사람은 아·태지역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모델형성에 중요하면서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정부는 젊은이들을 위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기업가정신, 교육, 훈련, 인적자원개발, 지속가능성 및 경제개발을 고
려해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APEC 공동체의 미래상은 경제성장통계치보다는 삶의 질의 개선이 번영의 척도가 되
어야 한다. 미래 지도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APEC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균등한 개발이라는 장기적
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 대학과의 대화 강화 -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APEC의 창조적인 활동에 특히 중요하다. APEC의 학습센터네트워크(Study Centers 
Network)는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중요한 원천이면서 APEC을 아·태지역 및 세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신선한 

관점 및 새로운 생각을 제공한다. 1993년에 발족된 APEC 학습센터네트워크는 APEC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모임으
로서 아·태지역의 대학간 정보교환의 기회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1997년은 APEC 학습센터 컨소시엄회의, 대학원

학생포럼 등과 같은 대학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해 였다. 

4. '97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1) 개관 

작년 11.21(금)-25(화)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제5차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침 제9차 각료회의가 각

각 개최되었으며, '97년도는 APEC이 1993년 비젼설정, 1994년 자유화 목표년도 설정, 1995년 오사카 행동계획 
및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채택을 통한 계획과 비젼 수립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단계로 접어드는 "이행의 원년
(Year of Action)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들의 관심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큰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벤쿠버 회의의 가장 큰 특징과 성과로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
내 회원국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된 아·태 지역 금융불안 문제에 대해서 정상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APEC의 대외적 유용성과 신뢰성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 일
본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협조의사를 확인하는 소득이 있었다. 

2)벤쿠버 회의 결과 및 종합평가 

① 이번 벤쿠버 회의는 역내 금융불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방
안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아·태 지역협력체로서 APEC의 대내외적 유용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② 회원국별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compar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APE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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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자문위원회(ABAC)를 통한 민간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15
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개별 대상분야에 대한 참여 문제는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별로 자국 실정에 맞추
어 결정키로 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로 APEC의 자유화 목표년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WTO상의 
해당분야별 일정이나 합의를 앞당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APEC 무역자유화를 촉진시켰다. 

③ 무역·투자 원활화분야에서는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주로 공동실행조치

(CAPs)의 이행을 통하여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④ 작년 마닐라에서 「경제협력과 개발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어 경제·기술협력의 6대과제가 선정된 이래 

'97년도에는 그중 「역내 인프라개발」을 주제로 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채택됨으로써 공공재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나아가 21세기의 있어서 
아·태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경제·기술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서 고위간부회의(SOM) 산하에 위원회(Sub-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⑤ 우리나라는 그간 인적자원개발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금번 회의시에는 청소년과 여성의 APEC 참
여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APEC 교육재단", "APEC 청소년 과학축전", "APEC 청소년 
기능 박람회"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내
년중 마닐라에서 여성문제담당 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무역·투자 자유화의 혜택을 보다 크게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구축지원에서 1998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경제·기술협력분야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이미 말레이시아는 내년도의 주제로 인적자원개발과 미래기술이용을 제시하였다. 

⑥ APEC 회원국의 외연적인 확대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의 APEC 조기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APEC은 아·태지역에

서의 정치적·경제적 강대국이 모두 포함되었는 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급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주도해 온 APEC은 이들 3국 가입에 따라 다양성이 심화되게 되었으며, APEC 활동의 중심축이 아세안, 오
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북상하여 한중일러를 중심으로 한 북서태평양 지역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
상된다. 

5.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IST WG) 

1) 연혁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은 협력대상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요구, APEC내 다른 조직과의 역할 조정 등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분야의 변화를 겪어 왔다. APEC 출범 초기 '투자,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Investment, 
Technology Transfer, HRD) work project를 협의대상으로 한 동 실무그룹은 '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
(Expansion of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투자 및 산업과학기술(Investment an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IIST)'을 거쳐 현재의 '산업과학기술(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IST)' 실무
그룹으로 개명되었다. 동시에 초기투자 및 기술이전을 주요 협상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산업과학기술에 관한 협
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은 그 주요 협력대상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의 산업과학기술, 개도국의 과학기술 분야로 나뉘어
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어 왔다. 

2) 주요 활동 

초기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세미나 개최, survey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다. 
그런데 '96.10 북경 과학기술각료회담을 계기로 하여 각 회원국이 29개 공동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과학기술협력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회원국간 공동목표와 
그 협력방안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선진국그룹은 환경문제와 같은 전지국적인 차원의 과학기술협력과 무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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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에 직접 관련된 과학기술협력에 치중하는 반면,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인프
라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개도 국간에 역내 과기
협력에 대한 목표 설정과 시행방법에 있어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회
원국간 협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 과기각료회의에서 제안된 29개 과제 중 호주의 APEC 
Science and Technology Web 프로젝트는 일본/한국의 Facilitating S&T Information Flow 프로젝트와의 공동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서울 과기각료회의의 후속 Action Program으로 제안한 APEC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ASTN) 프로젝트는 기존 일본의 Mutual Utilization of Research Facilities 프로젝트 및 3
개 회원국이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 상기 과기정보 Network 프로젝트와 연계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
지 13차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중에서 '97년도에 열린 12, 13차 실무그룹 내용을 기술하고
자 한다. 

◆ 제12차 APEC 산업과학기술(IST) 실무그룹(WG) 회의 

1) 회의 개요 

작년 3.3(월)-3.6(목)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제12차 APEC 산업과학기술(IST) 실무그룹(WG) 회의가 개최되었으
며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 제11차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회의결과 보고(오스트렐리아) 

○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결과보고(한국) 

○ 사업과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추진방향 토의(총 42개 과제) 

- 그룹 A(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기여: 9개 과제) 

- 그룹 B(기술정보 및 기술의 교류증진: 12개 과제, 과학자 교류증진 및 산업과학기술인력 양성: 4개 과제, 공동연
구 증진: 6개 과제) 

- 그룹 C(규제제도의 투명성 증진: 2개 과제, 정책토의 및 평가: 9개 과제) 

○ ASTWeb 구축에 관한 특별회의(한국, 일본, 오스트렐리아) 

○ 기술예측에 관한 특별회의(타일랜드), 청정생산 전략에 관한 특별회의(미국) 

○ 새로운 전염병 질환에 관한 특별회의(미국) 

○ 제3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계획 보고(멕시코) 

○ 제13차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회의개최 계획보고(싱가포르) 및 제14차 회의 개최국 결정 

2) 회의 주요결과 및 우리의 입장 

① 제2차 과학기술각료회의 결과보고 

○ '96. 11.13-11.15 기간중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 각 
회원국들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말과 더불어, 김영삼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APEC 청소년과학축전 개최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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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들이 합의 또는 권고한 사항들을 보고 및 제2차 과기각료회의 주요 결과로서 "서울선언문" 및 "공동선언문"이 채
택되었음을 보고하였음. 

② 청소년과학축전에 관한 Workshop 개최 계획 설명 

③ 과학기술정보교촉지사업에 관한 설명 

○ 한국, 호주 및 일본 3개국이 공동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 과제는 APEC 과학기술 Web망을 구축하는 과제로서 
미국,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대만 등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자료 
검색시스템 개발은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음. 

○ 더욱이 동 과제는 총 42개 APEC IST 과제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97년도 APEC Central fund에서 5만불
을 배정 요청키로 되었음. 

④ 타국 제안과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제시<미국이 제안된 Cleaner Production/Clean Technology 사업과제> 

○ 동 과제는 현재까지 아국의 기본입장과 같이 환경규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환경친화적 산 업구조로서 전환이나 환
경친화 기술발전을 위한 전략의 강구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나, 각국의 지대한 관심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Cleaner Production Strategy" 초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
키로 함. 

○ 대표단은 "Cleaner Production Strategy" 초안작성을 위한 Ad-Hoc Meeting 등에 적극참여하여 아국의 입장
을 개선하였고 특히 호주, 캐나다, 일본 3개국 대표와 공동으로 추진방법을 작성, 보완하는 등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
였음. 

○ 또한 Ad-Hoc Meeting에서 호주와 공동으로 관련 정부정책과 민간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Roundtable Meeting" 개최를 제안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추후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차기 산업
과학기술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정식 검토키로 함. 

<중국이 제안한 APEC 과학기술산업(STI) Parks Network 사업> 

○ 동 사업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APEC 과학기술네트워크(ASTN) 사업과 유사한 과제이나 한국은 연구시설 및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의 과제는 S&T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측은 적극지지, 참여키로 함. 

○ 동 과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필리핀, 대만, 타이, 홍콩 및 말레이지아가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제3차 멕시코 과기각료회의 개최> 

○ 멕시코는 '98년 9월에 제3차 과기각료회의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으며 주제선정 등에 관한 
Ad-Hoc Force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제14차 회의는 대만에서 제15차 회의는 칠레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제15차 IST WG회의 및 제3차 장관회
의 회담 개최 기간은 멕시코와 칠레가 협의하여 보고하기로 함. 

◆ 제13차 APEC 산업과학기술(IST) 실무그룹(WG) 회의 

1)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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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30(화)-10.2(목)간 싱가폴에서 제13차 APEC 산업과학기술(IST) 실무그룹(WG)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
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 고등과학기술 정보망(ASTN) 사업, APEC 청소년 과학축전사업 등 8개 주요사업에 관한 특별회의 

-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한국), 청정생산 기술보급(미국), 여성과 과학기술(캐나다) 

- 과학기술정보의 교류증진(한국, 호주, 일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확산(캐나다) 

-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책(캐나다), 제3차 과학기술 각료회의 개최계획(멕시코) 

- 연구인력의 교류증진(일본) 

○ 제12차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회의결과 보고(캐나다) 

○ 사업과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 토의(총 49개 과제) 

- 그룹 A(기술정보 및 기술의 교류증진: 13개 과제, 과학자 교류증진 및 산업과학기술 및 인 력양성: 7개 과제, 공동
연구 증진: 7개 과제) 

- 그룹 B(규제제도의 투명성 증진: 1개 과제, 정책토의 및 평가: 7개 과제) 

- 그룹 C(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기여: 14개 과제) 

○ 제14차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회의 계획보고(대만) 

○ 제3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 계획보고(멕시코) 

2) 회의 주요결과 및 우리의 입장 

① 동 회의 기간중 아국은 APEC ISTWG 신규과제로서 「아·태지역의 국제분자생물학 Network(IMBN) 구축」을 

제안하여 일본, 호주,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동 과제가 8개국 공
동추진 과제로 결정되었으며, 아국이 아·태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② 아국은 아국제안 과제를 적극 홍보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동회의 일정 및 의제 수립
시 아래와 같은 2개 Ad-hoc meeting을 사전 요청한 바 있으며 아국이 회의를 주재하여 회원국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으며, 동 회의결과는 본회의에 보고 되었음. 

<"제1차 APEC 청소년 과학축전"에 관한 ad-hoc meeting> 

○ 동 회의에는 11개국 1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아국은 '97. 6.27-28 기간중 서울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 결
과를 보고하고 동 결과에 따라 아국이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안)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각 사항들을 결정하였음. 

- 축전개최기간:'98. 8.14-20(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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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연령: 15-18세 청소년 

- 장소 및 숙소: 서울 올림픽파크 / 서울대학교 기숙사 

- 1인당 참가비: US$ 180(7일간) 

<"과학기술정보의 교류증진"에 관한 ad-hoc meeting> 

○ 동 과제는 한국, 호주 및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로서, 아국은 과학기술 관련 인력 및 연구활동에 관한 
ASTweb Database 구축현황을 현장에서 컴퓨터로 시연하였으며, ASTweb을 통한 과학기술 관련 검색시스템을 개
발, 지원키로 함. 

○ 각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호주에서 Web Master 교육과정과 정보교류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함. 

③ 동 회의기간중 개최된 8개 ad-hoc meeting 중에서 다른 회원국이 주재한 6개 모임에 참가해서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적극 지원하기로 함. 

<"제3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멕시코)> 

○ 「멕시코는 '98. 10.18-23 기간 중에 제3차 과학기술 각료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98년도 중에 우리나라를 포
함한 사전준비 전문가회의를 2회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멕시코는 주 주제로서 「Cooperation for Innovation: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안하
였으며, 향후 사전준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기로 함. 

<"APEC 청정생산전략"(미국)> 

○ 제12차 ISTWG에서 확정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전략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및 대만등은 5개 
신규과제를 각각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국은 미국이 제안한 「전자 및 컴퓨터 분야의 청정생산 시범사업」과
「APEC역내 산업환경 완성지수의 개발, 활용사업」, 캐나다가 제안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청정생산 기술
혁신 및 교육산업」등 3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함. 

○ 한편, 미국이 제안한 「청정생산 신기술 평가방법개발을 위한 워크샵」의 전문가운영위원회에 아국이 위원국으
로 선정되었으며, 대만이 제안한 「염색, 가공분야 청정생산기술 교육사업」에 향후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음. 

○ 또한, 아국은 호주와 공동으로 「청정생산정책 및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한 세
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98. 3.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4차 ISTWG 회의에 신규과제로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
음. 

<"여성과 과학기술"(캐나다)> 

○ 동 과제는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참여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근무현장 및 연구분야등 3개 항목에 대한 
각 회원국의 정책 및 현화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이며, 아국은 향후 정무 2장관실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가 회
의등에 아측 전문가를 적극 파견키로 하였음. 

<“연구인력교류증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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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제는 제2차 서울 과기각료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연구인력의 교류증진을 막는 장애요인을 조
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안한 신규과제로서, 일본은 2단계 survey(정부/연구자 개인)를 통하여 기본 자료
를 구축하고 교류증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아국은 동과제에 적극 참여하는 survey에 응답, 분석 및 정책제시 등 
지원키로 함. 

④ 동회의 기간중 아국이 신규과제로 제안한 「아·태지역을 위한 국제분자생물학 Network(IMBM)의 구축」사업은 

유럽의 분자생물학 Network(EMBN)와 같이 아·태지역의 국제분자생물학 Network(IMBM)를 구축하여 분자생물

학 관련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아·태지역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동 Network

(IMBM)를 통하여 분자생물학 관련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의 정기 발간등의 사업을 아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⑤ 또한 아국이 제안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들을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폭넓
은 참여를 홍보하였는 바,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APEC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ASTN)」 

- 아국은 ‘97. 10월말까지 Post-doc Program 참가신청을 받아 내년에 APEC 역내 과학자 10-15명을 국내연구
기관으로 초청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약 200-300명의 아·태지역 연구인력의 양성과 교류에 기여할 계획임을 설

명하고 안내 팜플렛을 배포하였음. 

- 또한, ‘98 전반기에 약 2주간의 R&D 관리연수과정을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음. 

※ STEPI가 ASTN 사업의 주관사업기관으로서 ‘97년도에 과학기술국제협력단(CISTEC) 내 ASTN 사무국을 설
치·운영 및 ASTN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 사업의 세부과제중 하나인 R&D 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98. 6.22-7. 1에 이 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⑥ 한편 ‘98. 3. 15-19 기간 중 제14차 APEC ISTWG 회의를 개최하는 대만은 「Technomart Ⅱ('98. 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시장의 규모(부스 200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여 부스 1,000개 규모로 개
최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특히 제1회 Technomart 개최국인 아국의 개최경험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
며, 이에 대해 아국은 국내 관련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음. 

⑦ 대만은 ‘98. 3. 15-19 기간중 제14차 APEC ISTWG 회의를 대만에서 개최할 계획을 보고하였고 제15차 
ISTWG회의는 ’98. 9월 칠레에서, 제16차 WG 회의는 ‘99년 1/4분기에 홍콩(잠정)에서, 제17차 WG 회의는 99
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제18차 WG 회의는 2000년 1/4분기에 태국(잠정)에서, 그리고 제19차 WG 회의는 2000년 
하반기에 말레이시아(잠정)에서 개최키로 함. 

⑧ 러시아, 베트남, 마카오 및 인도의 APEC ISTWG 참여문제 

○ APEC 사무국은 지난 고위간부회의(SOM)에서 결정된대로 APEC 비회원국이 비록 실무그룹활동에 참여하더하
도 분야별 각료회의에는 참가할 수 없음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제3차 APEC 과기각료회의의 참가는 불
가능하게 되었음. 

○ 베트남과 마카오는 ISTWG에 guest로 참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APEC 사무국은 이들의 참가자 실무그룹활
동에 어떤 기여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동안건은 제14차 ISTWG에서 
논의키로 함. 

○ 인도의 IST WG 참가는 부결되었으며, APEC 사무국이 인도측에 통보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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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차기 Lead Shepherd(간사국)는 ‘98년도에는 필리핀이 수행하며, 그 이후는 알파벳 순으로 담당키로 하였음. 

【참고문헌】 

1) 과학기술처, ‘제12차 APEC 산업과학기술(IST) 실무그룹(WG) 회의결과’, 1997. 

2) 과학기술처, ‘제13차 APEC 산업과학기술(IST) 실무그룹(WG) 회의결과’, 1997. 

3) 외무부, ‘벤쿠버 APEC 정상회의 결과’, 1997. 

4) 외무부, 'APEC 97', 1997. 

5) 재정경제원, ‘APEC 發展과 課題’, 1997. 

6) STEPI, ‘APEC의 산업과학기술 관련 활동’, 1996 

주석 1) 과학기술국제협력단 국제협력실 협력1팀(Tel: 02-250-3238)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4-009.HTM (12 / 12)2006-05-09 오후 1:48:07


	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 Vol.8 No.4 통권 109호 (1998. 4) 009


